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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는 훈훈한 겨울입니다. 이러한 온기의 

나눔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자비와 행

복을 나누는 ‘제9회 수화사랑음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듯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도 갖

지 못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마음의 소리로 전하는 음악회를 통하여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고, 불이사상

을 전파하는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행복의 감동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수화사랑음악회를 개최하신 해성스님께서는 오랜 시간 묵묵히 장애인들을 위한 자

리이타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으며, 직업적응 및 재활사업과 문화 복지사업에도 헌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노력들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며, 널리 귀감이 되어 많은 사람

들이 신체의 제한으로 인한 편견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장애를 떨쳐 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수화사랑음악회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함

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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